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나눠먹기식 야합!

명분없는 나눠먹기 단일화 심판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주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단은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발표를‘국민은 안

중에도 없는 명분없는 자리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합니다.

  

어제 밤에는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마지막 법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들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뜨거운 토론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TV토론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늘 아침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기습

적으로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놀랐고 의아했습니다. 

합리적 과정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분없는 자리 나눠먹기식 야합이기 때문입니

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차례 국민 앞에 단일화는 없고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우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8일 재외국민투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그만치 투표율이 71.6%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는 사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투표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자동차로 수백키로 되는 거리를 달려가 투표한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헌신짝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어떤 자리를 주고 받기로 한 것인지 뒷거래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떻게든 권력

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저들의 꼼수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은 온데 간데 없고, 그저 권력욕에만 혈안이 된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니 통탄할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정권교체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입니까? 

정권교체를 바란 국민들도 궁극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

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선토론회에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한마디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참모들이 작성해준 원고를 읽느라 시종일관 불안한 시선과 몸짓으로 국민과 

눈맞춤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단일화 야합으로 국민들께서는 엿새 앞으로 다가온 선택의 순간, 누구를 대통

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의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야합과 뒷거래를 걷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로 가는 길.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안철수, 국민의힘을 위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을 위

한 정치교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말과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이어야 합니다.

  

검증된 이재명 후보만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유일한 적임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우리 초선들도 국민은 없고 오직 권력획득만을 위한 명분없는 정치공학을 배제하

고. 

민생정치·유능정치로의 정치교체, 국민통합으로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내일과 모레에 있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꼭 

함께 해주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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